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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하시는 하나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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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야�말씀을�통해,�하나님은�자기�자� � � � �신�외에�다른�신� � � � �은�없다는�것을�말씀하시고�있습니다.�

이사야�말씀을�통해,�하나님의�아버지의�마음을�알�수�있습니까?

이사야�말씀을�통해,�하나님은�어떤�분이신지�알�수�있습니까?

하나님�자기�자신�외에�다른� �신� �은�없다.

이사야�46장� 5절�

5�너희가�나를�누구와�견주겠으며,�나를�누구와�같다고�하겠느냐?�나를�누구와�비교� �하여� '서로�같다'�

� �하겠느냐?

이사야�46장�8절-9절

8�너희�죄인들아,�이것을�기억하여라.�그리고�확고하게�서라.�너희�반역한�죄인들아,�이�일을�가� � � �슴�

� �깊이�간직하여라.

9�너희는�태초부터�이루어진�일들을�기억하여라.�나는�하나님이다.�나�밖에�다른�신� � � � �은�없다.�

� �나는�하나님이다.�나와�같은�이는�없다.

하나님의�아버지의�마음

슬퍼하시고,�마음�아파하시며,�안타까워하시는�하나님.

하나님은�어떤�분

이사야�46장� 3절-4절

3� "야곱의�집안아,�이스라엘�집안의�모든�남은�자들아,�내�말을�들어라.�너희가�태어날�때부터�내가

� � �너희를� �안� � � � �고�다녔고,�너희가�모태에서�나올�때부터�내가�너희를�품� � � � �고�다녔다.

4�너희가�늙을�때까지�내가�너희를�안� � �고�다니고,�너희가�백발이�될�때까지�내가�너희를�품� � � � �고�

� �다니겠다.�내가�너희를�지었으니,�내가�너희를�품고�다니겠고,�안고�다니겠고,�또�구원� � � � �여�주겠다.

약속하시는�하나님

이사야�46장� 10절
10�처음부터�내가�장차�일어날�일들을�예고하였고,�내가,�이미�오래�전에,�아직�이루어지지�않은�일들을�

미리�알렸다.� '나의�뜻이�반드� � � � �시�성취될�것이며,�내가�하고자�하는�것은�내가�반� � � �드시�이룬다



이사야�46장�6절

6�네가�이미�들었으니,�이�모든�것을�똑똑히�보� � � � �아라.�네가�인정하지�않겠느냐?�이제�내가�곧�

일어날�새� � � � � � �일을�네게�알려�줄�터이니,�이것은�내가�네게�알려�주지�않은�은밀� � � � � �한�일이다.

그렇다면�하나님께서�곧�일어날� �은밀한� �새�일은�무엇입니까?

하나님께서�유다�백성들에게�숨겨놓고�계신�엄밀하게�하신�것,� 곧�새�일은�바사�왕�고레스를�통해�유다�

백성들을�바벨론의�손에서�구원� �하시겠다는�것입니다.�

이사야가�예언하던�당시�바벨론은�신흥대국으로�발돋움� 하던�시기였고,� 바벨론이�세계� 패권을�장악하게�

되었을�때�남유다는�바벨론에�의해�완전히�멸망하게�되었습니다.�

바벨론이�얼마나�강력했던지�그들은�자신의�힘을�신으로�삼을�만큼�강대한�나라였습니다.�

이러한�바벨론의�손에�의해�압제�당하던�유다�백성들은�자신들이�가진�힘으로는�그�어떠한�소망도�품을�

수가� 없었습니다.� 그런데� 이러한� 유다� 백성들을� 위해� 하나님이� 이루실� 일들은� 그들이� 감히� 상상하지도�

못하는�방식으로�이루어졌습니다.�신비한�일이였고,�듣지도�알지도�못했던�새�일이었던�것입니다.�

여러분!�하나님은�하나님의�일을�반드시�이루시는�분이십니다.�

오늘� 우리가� 읽은� 11절� 말씀� 상반절은� “나는�나를� 위하며� 나를� 위하여� 이를� 이룰� 것이라”� 말씀하셨습

니다.�그러나�그�일은�늘�우리의�경험과�상식과�이해를�요청하지�않으십니다.�

비록� 우리에겐� 은밀한� 일이지만� 하나님은� 역사의� 수레바퀴를� 움직여서라도� 사랑하는� 그� 백성들의� 삶을�

이끄시는�분이십니다.�

[결론]

가끔�하나님께서�우리의�인생에�모든�것을�미리�다�알려주셨으면�좋겠다는�생각이�들�때가�있습니다.�

어디로�가야�할지,�무엇을�해야�할지,�어떤�결정을�내리는�것이�좋을지.�늘�고민스럽습니다.�

그러나�하나님은�우리의�연약함을�아시기에�우리의�때가�아닌�하나님의�때를�따라�그�분의�약속의�말씀

대로�반드시�이루어주신다는�것입니다.�그러기에�우리가�해야�할일은�하나님을�향해�“내�인생의�모든�것

을�미리�알려�달라”고�기도하는�것이�아닌�“하나님의�뜻대로�순종�하겠습니다”라는�기도가�필요한�것입

니다.�

그�이유는�하나님은�그�약속하신�것을�하나님의�방법대로�이루시기�때문입니다.�

우리는�어떤�일을�만날지,�어디로�가야할지�다�알�순�없지만�하나님은�우릴�위해�반드시�은밀한�일을�행

하실�분이심을�믿으시기�바랍니다.�

우리의�계획보다�더� 완전하며,� 우리의�생각보다�더�위대하신�하나님의�뜻에�따라�아름답게�빚어지는�한�

주간이�될�수�있기를�바랍니다.�


